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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평론가 강수미(서울대 인문학 연구원)의 벤야민 연구서가 
나왔다. 그는 <테크놀로지 시대의 예술-발터 벤야민 사유에서 
유물론적 미학 연구>로 2008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미술 현장에서의 경험, 오늘날의 현실에 
접목시킨 벤야민 미학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보강하여 ‘벤야민 
안내서’를 펴냈다.

크게 3부로 나누어진 이 책에서, 저자는 먼저 벤야민 특유의 
‘잡히지 않는 미학’에 대한 일종의 건축학적 묘사를 통해 벤야민 
사유의 구조와 방법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벤야민 이론에 
접근하기 위한 ‘지도 그리기’에 해당하는 1부는 2, 3부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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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예비 단계다. 2, 3부를 통해 벤야민의 후기 예술이론, 즉 
20세기 모더니티와 산업화 시대에 예술의 문제를 근대 인간의 
현존 조건과 현실 사회 속에서의  총체적인 지각 경험에 바탕을 
두고 통합적으로 논한 이른바 “유물론적 예술이론”을 해설하고 
재구성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4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 각 부 제목은, 제1부 이념, 극단, 진리, 
서술, 제2부 모더니티, 파사젠베르크, 제3부 테크놀로지, 예술, 
지각, 미학, 제4부 인간학적 유물론, 미학의 현재 과제다. 가장 
포괄적인 주제인 벤야민 철학과 미학의 체계와 방법론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논의의 중심 주제인 테크놀로지시대 예술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벤야민의 철학과 미학의 사유, 특히 유물론적 예술이론은 
‘매체의 혁명적인 가능성’을 당대 현실 사회 속에서 현재화하는 
데 역점을 둔 것임을 고려할 때, 벤야민 이론이 역사철학과 
인간학적 유물론의 문맥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벤야민 사유의 지평이 ‘인간학적 
유물론’이며, 그 미학적 지향은 ‘지각이론의 미학’임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야민 이론의 테크놀로지와 
매체, 그리고 예술의 정체성과 기능을 설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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